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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기는인간의성장발달에있어그기본적토대가형성

되는중요한시기로이시기 아들은자신의생득적요인과

환경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해 간다. 특히 어머니

가 제공하는 양육환경과 상호작용은 아가 외부세계에 대

한지식을배우고사회화의기초를형성하는데중요한역할

을한다[25]. 이러한상호작용의과정에서 아의울음은중

요한 커뮤니케이션수단이다. 아는 울음을 통해 배고픔이

나아픔과같은자신의생리적, 심리적상태혹은욕구등을

외부세계에 전달하여 자신의 불쾌한 상태를 해결하고자 한

다. 아의울음은인간이태어나면서부터가지고있는능력

의하나로 아가외부세상을향해자신의다양한상태를알

리는신호이자[32, 35, 42], 아내부의과잉된에너지와각

성 등을 조절하는 신경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지닌다(p.

83)[29]. 또한 아의울음소리는양육자의양육행동을유발

하는자극인이되며[29, 32, 35, 38], 아이의울음을진정시키

거나멈추게한경험은양육자에게육아에대한자신감과긍

정적사고를가지게한다. 

Bowlby는 아의울음을미소나옹알이와같이양육자를

아에게접근시키게하는애착행동(attachment behavior)

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모자상호관계나 애착형성에 매우 중

요한요인으로설명하고있다[9]. 즉양육자가아기의울음소

리를듣고그의미를정확하게파악하고적절하게대응해주

는행동은모자간의유대관계형성을도와주고나아가안정

적인애착관계를형성하게하기때문이다. Bell 외는 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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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어머니의주의를환기시키고양육행동을일으키

는 자극요인임을 밝히며 생후 1년 후의 아 울음의 개인차

는 선천적인 것이기보다는 아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양식에따른것임을밝히고있다[5]. Tabuchi 외는어머니의

아기울음에 대한 반응에는 일련의 처리과정이 내재되어 있

음을 강조하며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p.

82)[39]. 즉 어머니들이 아기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과정으로

우선울음소리에대해특정한“감정및정서적반응”이일어

나며, 다음으로“울음에대한해석작업”이이루어지고, 마지

막으로 지금까지 어머니가 경험했던 학습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에 기초하여“적절한 대응행동의 선택”이

이루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기울음

소리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반응은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하는기초적인동기요인이되고있다. 

Fujita 외는 아울음에대한양육자의정서적감정에관

한 연구에서연구대상 어머니의 43.2%가 자신의아이에 대

해부정적감정을경험한적이있다고밝히고있다[17]. 특히

어머니가 피곤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아기의 울음은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또한 Frodi 외는 양육자들은 정상아(full-

term) 보다미숙아의울음소리에서병적이고긴급하며, 불쾌

함을느끼는경우가많은반면양육행동을위한감정이입은

정상아의 울음소리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16]. 이렇듯울음소리에관한선행연구들은 아울음소리

가 양육자에게 항상 이타적이고 보호적인 감정만을 유발시

키지않으며[10, 15, 20, 32, 42] 때로는양육자들의육아스트

레스나육아불안[17, 34]을 야기한다고밝히고있다. 심지어

양육자의폭력행위와같은부적절한양육행동과도관련된다

[4, 34, 38]. Brewster 외는 1989에서1995년까지미국공군

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양육으로 발생한 유아 사망사건을

가해자와피해자의출생자료, 건강검진표, 해부자료, 공군가

족 지원프로그램(Air Force Family Advocacy Program,

FAP)기록, 가족이력, 사건배경등을통해다각적으로분석하

다. 그결과양육자의음주와 아의울음소리가양육자의

폭력행위유발자극으로도출되었다. 가해자의3%가폭력전

에 음주를 하 으며 가해자의 60%는 아기울음소리를 폭력

의유발자극이되었음을밝혔다[10]. Kim은 아울음소리에

대해양육자가느끼는불안이나걱정과같은감정또한양육

행동을자극시키는모성적감정으로이해할수있다고해석

하고있다. 아울러울음소리중에는양육자의불안정한심리

나불쾌한정서를자극하는소리가있음을지적하면서울음

소리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반응이 울음소리의 음향학적

특징에서비롯된것인지아니면양육자의내적특성에의한

것인지를밝힐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26]. 

선행 연구들은 아 울음소리가 가지는 음향학적 특성이

듣는이의지각에많은 향을미친다고한다[1, 4, 19, 41].

즉동일한상황에서나타내는그소리의음향학적특징이유

사하므로 아픔상황에서 나타내는 울음소리와 배고픔상황에

서나타내는울음소리는음향학적특징이다른패턴을보인

다는것이다. 그렇다면서로다른상황에서출현된울음소리

에 대한 임산 부부의 정서적 지각 또한 상황별 울음소리에

따라다를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부모의양육행동에 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부모의 인성특성이 양육자의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를 예견할 수 있는 요인임을 강조한다[6, 20, 22].

인성(人性, personal character, personalilty)이란인간이생

활하는환경의제반조건에반응하는일관된사고및행동양

식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행동성향

이다. 이는 유전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종합적 정

신체계로 형성된다(p. 10)[12]. 개인의 인성특성은 크게 내,

외향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향성은 대인관계에 온정적

이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특성이며, 내향성은 마음속의

관념과 개념을 중시하고 사려가 깊으며, 비활동적인 행동특

성으로 정의된다[31]. 외향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향을미친다는결과[22, 33]도있으나, 반면다분히충동적

일 수 있으며, 감정의 세심한 통제가 어려워 반사회적인 행

동과도관련된다고밝히고있다[6]. 반면신경증성은정서적

으로 예민하고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쉽게 불안과 우울을

느끼고, 지나친근심걱정을하는성향으로표현된다[7, 30].

Clark 외는 108명의 아와그어머니를대상으로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높은 외향성과

신경증성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려 하며

특히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

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양육 문제를 겪는 것으로 지적하

다[13]. 또한Field 외는생후3개월된 아를가진어머니

를대상으로우울성향을보이는어머니군과대조군어머니

의 모자상호작용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우울성향을 보이는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행동(미소, 말걸기 등)이 적었으며

특히높은불안을보이는어머니의 아는불쾌를나타내는

행동(울음, 짜증)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15]. 위와 같이

어머니의 개인적 인성은 양육행동과 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며 어머니의 인성특성은 울음소리에 대한 반

응에도차이를보일것으로기대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사회는 가족의 형태만이 아

니라 양육환경에도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대가족이나

확대가족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얻을 수 있었던 양육경

험이나 육아지식이 이제는 양육자의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그 기회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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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양육자로서아버지의역할이기대되어지고사회기관

이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양육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부모에게 있어 아이를 키우

는일은늘낯설고자신없는일로되어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생애초기 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자극해

주어야하는중요한역할자이다. 

임신기 부모는 양육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기로

앞으로실제적인양육을어떻게수행할것인지, 어떤부모

가될것인지준비하는단계에있는부모들이다[11]. 이들이

아울음소리를 어떻게지각하고 그러한지각과개인적특

성간의관계에관한 연구는부모교육이라는 역에서 만이

아니라 양육지원 및 모자보건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임산 부부의 일반적 특성(성차, 양육경험, 취업유무)에

따른임산모와배우자의 아울음소리에대한정서적

지각은차이가있는가? 

2. 아울음소리에대한임산부부의정서적지각은울음

소리가나타난상황에따라차이를보이는가?

3. 아울음소리에대한임산부부의정서적지각은그들

의인성특성에따라차이를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1년 10월, 11월에 서울에서 행해진

임산부 부모교실에 참가한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조사의 목

적과내용을구두로설명하고연구에동의한이들을대상으

로하 다. 연구참여자는임산모가136명(64.8%) 그배우자

가74명(35.2%)이었으며연령은20대가20명(9.5%), 30대가

173명(82.4%), 40대가 16명(7.6%)명, 50대가 1명(0.5%)이었

다. 대상자들의구체적인인구학적특징을Table 1과같다.

2. 조사도구

(1) 아기울음에대한정서적지각

1) 울음소리자극

음성자극으로 사용한 울음소리는 Kim의 연구에서 사용

했던 음성을 이용하 다[26]. 음성자극은 다음과 같은 과정

을통해녹음되었다. 즉, 성장과발달이정상인6개월 아6

명(남아3, 여아3)로부터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황(아픔, 배고

픔, 엄마부재)에서 나타난 울음소리를 녹음하 다. 녹음은

대상아의 자연스러운 울음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대상아의

가정에서일상생활속에서이루어졌다. 아울러 아의‘아픔

상황울음’은대상아들의예방접종상황을활용하 다. 또한

각각의상황에대한판단은대상 아어머니들의판단을근

거로하 으며선행연구[1, 2, 3]를 참고로조건을설정하여

분류하 다. 설정된조건은Table 2에나타내었다. 

음성녹음에는 IC레코드(SONY ICD-MX50)를사용하

으며, 아의 입에서 15cm 떨어진 곳에 단일지향성으로 설

정된마이크를놓고, 15초에서30초간녹음하 다. 녹음시간

의 설정은 선행연구[1, 3]를 참고로 하 다. 녹음된 30개의

음성가운데설정조건을만족하고, 녹음상황이양호하며, 한

가지상황에서발성시간이 15초 이상의음성을선택하 다.

단아픔상황음성의경우 15초간지속적인음성을보인사례

가적어 13초이상의음성가운데서선택하 다. 아한명

에게 3개의 상황에서 보여진 음성을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총 18개의 아기울음소리(배고픔상황음성1·2·3, 아픔상황

음성1·2·3, 엄마부재상황 음성1·2·3)를 음성자극으로

사용하 다. 

2) 울음소리에대한정서적지각

울음소리에대한정서적지각평가는선행연구[26]의질문

지를 이용하 다. 정서란 일반적으로 개체에게 의식되는 감

정적체험으로사회적적응을위한본능적반응상태로정의

된다[21]. 본연구에서의정서(情動, emotion)란희로애락과

같이일시적이며빠른시간내급격히일어나는감정으로사

고나신체변화가뒤따르는감정상태로울음소리에대해느

끼는쾌/불쾌의정도를일컫는다. 즉정서적지각은‘전혀불

쾌하지 않음’에서‘불쾌함’까지 4단계로 설정되었다. 결과

는‘전혀 불쾌하지 않음’을 1점으로‘불쾌함’을 4점으로 하

Table 1.
The subjects of background characteristics (N = 210)

Variable Female (n = 136)
frequency (%)

Male (n = 74)
frequency (%)

Parenting experience

None 114 (83.8) 58 (78.4)
Experienced 22 (16.2) 16 (21.6)
Employment

Yes 57 (41.9) 56 (75.7)
No 79 (58.1) 18 (24.3)

Plan pregnancy

Yes 102 (75.0) 71 (95.9)

No 34 (25.0) 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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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4점Likert척도로수량화하 다. 점수가높을수록울음소

리에대하여불쾌하게느낀다는것을의미한다.

(2) 임산부부부의인성특성

임산부부부의인성특성은Eysenck와Eysenck가제작한

Eysenck Personalilty Questionnaire (EPQ)를참고로한국

형으로표준화한내용을수정사용한Jeun의척도를사용하

다[22]. 이척도는표준화된EPQ 중선행연구의고찰과예

비조사의결과를반 하여부모의행동에가장 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성특성 중 내외향성(Introversion-

Extraversion)과신경증성(Neuroticism)을선출하여내외향

성(14문항)과 신경증성(17문항) 두 가지 요인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각문항은“전혀그렇지않다”를 1점으로“매우

그렇다”를4점으로하는4점Likert척도로측정되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외향적이거나 신경증적이며, 반대로 점수가 낮

을수록 내향적이고 신경증적이지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외

향성문항의예로는‘나는활기가넘친다’, ‘나는새로운사

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

경증성문항은‘나는감정이쉽게상한다’, ‘나는별이유없

이비참하게느껴질때가있다’등의문항이포함되어있다.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임산모의 경우

내외향성이.89, 신경증성이.91이었으며배우자는내외향성

.88과신경증성 .91이었다.

3. 조사절차

조사는 서울시내에서 실시한 임산부 부모교실 강의가 끝

난 후 강의실에서 실시하 다. 음성 자극 제시는 CD플레이

어(Inkel사, IP-323)를사용하 으며, 참가자에게명확하게

들리도록조절한후제시되었다. 울음소리에대한정보( 아

의월령, 성별, 울음소리출원이유)는제공되지않았다. 울음

소리자극은무작위로 1회제시를원칙으로하 으며응답자

들에게는음성자극각각에대한자신의정서상태에가장적

합한항목을선택하도록하 다. 또한부모인성에관한질문

지는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 개별적으로 기입하도록 하 으

며조사에소요되는총시간은10∼12분정도 다.

4. 자료분석

수집된 결과는 SPSS 19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임산모와 배우자의

울음소리에대한정서적지각정도를알아보기위해지각점수

의평균과표준편차를구하고임산모와배우자그룹간t-test

를 사용하여 그룹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또한 인성특성에

따른울음소리지각의차이도동일한방법으로검토하 다. 

Ⅲ. 연구결과

1. 임산 부부의 일반적 특징에 따른 아 울음소리에 대한

정서적 지각

1) 성차

임산부부의성차에따른울음소리에대한정서적지각을

살펴보았다. 그결과임산모는최저1.06점에서최고3.78로

전체평균은 2.55(SD = .50)이었다. 배우자는최저 1점에서

최고3.83점까지로전체평균2.44(SD= .50)로임산모가배

우자보다약간높게나타나기는했으나두그룹간의유의미

한차이는없었다(t(208) = -1.38)(Table 3). 

2) 양육경험

임산부부의양육경험유무에따른울음소리의정서적지

각차이를살펴보았다(Table 4). 그결과양육경험을가진임

산모는정서적지각점수2.35(SD = .47)로양육경험이없는

임산모의 2.60(SD = .49) 보다 유의미하게낮았다(t(134) =

2.19, p < .01). 배우자또한양육경험이있는배우자는정서

적 지각점수 2.15(SD = .51)로 양육경험이 없는 배우자

2.52(SD= .46) 보다유의미하게낮은점수를보 다(t(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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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oice stimulating situations and its conditions

Situation Condition

Pain crying When an infant
feels pain

Sound after an infant vaccination that is recognized as a crying sound by mothers
and observers. 

Hunger
crying

When an infant
feels hungry

After 3 to 3.5 hours of having breast milk or formula. The crying stopped as soon
as breast milk or formula was provided. After crying, infants had the same usual
amount of breast milk or formula. It is the crying sound recognized by mothers
and observers. 

Mothers absence
crying

When infants realize
the absence of the

mother

When mother’s voice can be heard but not seen. Infants stop crying as soon as
their mothers came back. It is the crying sound recognized by mothers and
observers.

(pp. 111-112) [quoted in 28]



2.84, p < .001). 즉양육경험이있는임산모와배우자는양육

경험이없는임산모와배우자보다 아의울음소리를불쾌

하게지각하지않았다. 

아울러 임산모와 배우자의 양육경험과 울음소리 유형과

의관련성을검토하기위해양육경험유무와상황별정서적

지각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임산모는 양육경험

유무에 따라 엄마부재상황에서의 울음소리에 대해 정서적

반응에차이가나타났다(t(134) = 2.77, p < .05). 반면배우자

는아픔상황에서보인 울음소리에 .001수준에서, 그리고배

고픔상황과엄마부재상황이각각 .05 수준에서정서적반응

의차이를보 다. 즉양육경험이없는배우자는아픔상황에

서의 울음소리를 가장 불쾌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배고픔

과엄마부재상황에대해서도양육경험이있는배우자보다

불쾌하게지각하고있었다. 

3) 취업유무

임산 부부의 취업유무에 따라 울음소리의 정서적 지각에

차이가있는지살펴본결과취업임산모의울음소리에대한

정서적 지각 점수(평균 2.51(SD = .50))가 미취업 임산모의

정서적지각점수(평균 2.58(SD = .49))에비해다소높았으

나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없었다. 이러한결과는배우

자에게도동일하게나타났다. 즉취업을하고있는배우자와

미취업배우자의울음소리의정서적지각에대한총평균은

각각2.43(SD= .49)과 2.65(SD= .62)로유의미한차이는볼

수없었다(Table 5).

4) 울음소리에대한임산부부의정서적지각

3가지 다른 상황에서 녹음된 18개 울음소리 각각에 대해

임산부부의정서적지각은어떠하며임산부부는어떠한상

황의울음소리를정서적으로불쾌하게지각하는지분석하

다. 임산모의 경우 18개 울음소리에 대한 전체평균은

2.55(SD = .50)로 18개울음소리중 9개의울음소리가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 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9개의울음소리는아픔상황에서의울음소리 3개, 배고

픔 2개, 그리고엄마부재상황에서의울음소리 4개로나타났

다. 이에 반해 배우자의 전체 평균은 임산모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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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motional perception and sex difference (N = 210) 

Female (n =136) Male (n = 74)
t (df)

Range M SD Range M SD
Pain 1.17~3.83 2.84 .51 1.00~4.00 2.73 .57 –1.38 (208)

Hunger 1.00~3.50 2.21 .50 1.00~3.50 2.15 .45 –.86 (208)
Mothers absence 1.00~4.00 2.62 .63 1.00~4.00 2.44 .59 –1.9 (208)

Total 1.06~3.78 2.55 .50 1.00~3.83 2.44 .50 –1.58 (208)

Table 4. 
Emotional perception and bring up-experience (N = 210)

Parenting experience
Female (n = 136) Male (n = 74)

Yes
n = 22

No
n = 114 t df Yes

n = 16
No

n = 58 t df

Pain 2.71 (.51) 2.86 (.51) 1.24 134 2.40 (.66) 2.82 (.51) 2.69** 72
Hunger 2.04 (.51) 2.24 (.49) 1.80 134 1.92 (.46) 2.22 (.43) 2.41* 72

Mothers absence 2.29 (.56) 2.68 (.62) 2.77* 134 2.11 (.57) 2.53 (.57) 2.60* 72
Total 2.35 (.47) 2.60 (.49) 2.19* 134 2.15 (.51) 2.52 (.46) 2.84** 72

*p < .05,  **p < .01

Table 5. 
Emotional perception and working (N = 210)

Working
Female (n = 136) Male (n = 74)

Yes 
n = 57

No 
n = 79 t df Yes 

n = 71
No

n = 3 t df

Pain  2.80 (.55) 2.86 (.49) .67 134 2.72 (.56) 2.94 (.75) .67 72
Hunger 2.17 (.51) 2.24 (.49) .88 134 2.15 (.46) 2.17 (.44) .06 72

Mothers absence 2.58 (.61) 2.65 (.64) .66 134 2.83 (.59) 2.83 (.73) 1.16 72
Total 2.51 (.50) 2.58 (.49) .80 134 2.43 (.49) 2.65 (.62) .73 72



- 94 -

6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6호, 2012

2.44(SD = .50)로 18개울음소리중6개울음소리가전체평

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 다. 즉 아픔상황에서의 울음소리3

개, 배고픔 2개, 그리고엄마부재 1개가전체평균보다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평균보다높은 점수를 보인 아픔상

황울음소리나배고픔상황의울음소리는임산모와배우자간

에 동일한 소리 다. 하지만 엄마부재상황울음소리의 경우

배우자는6개소리중 1개의울음소리가평균보다높았던것

에 비해 임산모는 4개의 소리가 전체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 다(Table 6). 즉임산부부가불쾌함을지각하는울음소

리는울음소리가출현된상황에따라차이를보 다.

2. 정서적 지각과 임산부 부부의 인성특성

1) 임산부부의인성특성

임산부부의인성특성을살펴보았다. 임산모의경우내외

향성의 평균점수는 2.76(SD = .39)이었으며, 신경증성은

2.21(SD = .42)이었고배우자의내외향성점수또한임산모

와동일한 2.76(SD = .42)이었으며, 신경증성은 2.08(SD =

.43)이었다(Table 7). 임산모와배우자의인성특성은신경증

성에있어서임산모가배우자보다높아유의미한차이를보

다(t(208) = -2.12, p < .05). 즉임산모가배우자보다신경

증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내외향성인성특성과울음소리지각

인성특성 중 임산모의 내외향성 평균점수의 ±1SD를 기

준으로외향성이높은집단과내향적성향이높은집단을나

누었다. 그리하여 두 집단간의 울음소리 지각의 차이를 t검

증을통해분석하 다(Table 8). 그결과외향성점수가높은

임산모가 내향성 점수가 높은 임산모보다 울음소리에 대한

정서적 반응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t = -2.15(36), p <

.05). 즉외향적인어머니가내향적인어머니보다아기울음

소리를불쾌하게지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배

우자의경우는외향성이높은집단이내향적성향이높은집

단보다울음소리에대한정서적반응점수가낮았으나유의

미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또한상황별울음소리에서는아

픔상황 울음소리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t(65)

= -2.48, p < .05).

3) 신경증성인성특성과울음소리지각

임산모와배우자각각의신경증성점수평균±1SD를기

준으로 신경증성 상하집단을 나누어 울음소리 지각의 차이

를t검증으로분석하 다(Table 9). 그결과임산모와배우자

의신경증성상하에따른울음소리의지각에유의미한차이

는없었다. 

Ⅳ. 논의및결론

아에게 있어 울음은 자신의 기본적 욕구나 감정, 의사

를 전달하는 수단이자 부모의 감정과 양육행동을 자극하는

Table 6. 
Emotional perception rating of pregnant women and the
husband (N = 210)

Variable
Female (n = 136) Male (n = 74)

M SD M SD

Pain

pain1 2.31 .89 2.41 .89

pain2 2.22 .85 2.16 .88

pain3 2.04 .76 2.09 .76

pain4 3.56* .69 3.22* .94

pain5 3.73* .54 3.57* .70

pain6 3.16* .80 2.93* .82

Hunger

hunger1 2.11 .8 2.18 .78

hunger2 2.40 .78 2.30 .66

hunger3 2.86* .78 2.64* .90

hunger4 1.75 .70 1.73 .63

hunger5 1.52 .58 1.62 .59

hunger6 2.62* .77 2.45* .72

M/a
(Mothers
absence)

m/a 1 2.59* .89 2.43 .83

m/a 2 2.88* .87 2.86* .85

m/a 3 2.51 .90 2.36 .85

m/a 4 2.79* .75 2.43 .74

m/a 5 2.58* .78 2.38 .79

m/a 6 2.36 .80 2.19 .75

Total 2.55 .50 2.44 .50

*Crying higher than the average of the total grade

Table 7.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regnant women and the husband (N = 210) 

Personality
Female (n = 136) Male (n = 74)

t (df)
range M SD range M SD

Extraversion/Introversion 1.64~3.93 2.76 .39 1.86~3.79 2.76 .42 – .11 (208)
Neuroticism 1.12~3.29 2.21 .42 1.18~3.00 2.08 .43 – 2.12* (20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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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음소리에 대한 임산 부부의 정서적 지각 7

자극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아의 울음소리에

대한임산모와그배우자의정서적지각은어떠하며양육자

의인성특성에따라정서적지각의차이가있는지분석하

다. 본 연구에 따른 결과와 논의를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아울음소리에대한임산모와그배우자의정서적

지각점수의평균은각각2.55, 2.44이었다. 본연구는울음소

리에 대한 정서적 지각정도를 전혀 불쾌하지 않음(1점)에서

불쾌함(4점)까지그정도를4단계로나누어평가하도록하

다. 즉임산모와그배우자에게있어 아울음소리는불쾌하

지않은소리임을알수있었다. Kim 외는아이를키우고있

는어머니에게아기울음소리는불쾌한소리이기보다는아

이의 불안정한 감정과 불쾌감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의미가

더크다고주장한다[28]. 본연구대상은임산모와그배우자

다. 즉 임신을 경험하고 있는 임산모와 그 배우자에게도

아의울음소리는양육을하고있는어머니와동일한자극

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울음소리

에대한정서적지각은양육경험의유무에따라차이를보

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울음소리에 대한

변별력을증가시키고이해력을높여주기때문으로해석되어

지며, 아기울음에 대한 산모의 정서적 불안을 분석한

Okamoto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37]. Okamoto는양육경험

이 부족한 초산모는 경산모보다 아기울음에 덜 민감하거나

불안과혼란상태에빠지기쉬어적절한대응에어려움을가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37]. 또한 Kamiya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있는어머니가초산모보다양육에대한심리적부담

이 적고 양육 자신감이 높아 육아불안이나 육아스트레스가

낮다고밝히고있다[23]. 이는양육경험의유무가아동의발

달이나부모의양육행동, 태도및양육스트레스에 향을미

친다고밝힌선행연구결과와맥을같이한다[23, 37, 40]. 

둘째, 임산모부부가불쾌하다고지각한울음소리는아픔

상황과 엄마부재상황에서 많이 보 다. Murray를 비롯한

다수의연구[1, 8, 24, 28, 35, 41]는울음소리와지각과의관

련성에대한검토에서지각에 향을주는요인으로울음소

리의음향학적특징을들고있다. Murray는아기울음소리의

음향학적특징은 아가놓여있는상황에따라달라지는것

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에게 있어 어느 정도 불쾌하고 고

통스러운가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았다[35]. 그렇다면3개

의 울음소리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던 아픔상황과 4개의 울

음소리가전체평균보다높았던엄마부재상황이란배고픔상

황보다 아에게있어고통스럽고불쾌한상황이된다고말

할 수 있다. 아픔상황 울음소리는 비교적 높은 주파수와 강

한 음압(dB)이라는 음향학적 특성이 특징적이다. 이 울음소

리는다른상황에서보이는울음소리보다듣는이의주의를

환기시키고 긴급함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불쾌한 정서반응

과의관련성이지적되곤하 다[1, 20, 23, 41]. 엄마부재상황

울음소리 또한 불쾌한 정서와의 관련성을 시사하 던 선행

연구[27, 28] 결과와 유관하다. 그러나 이 소리가 임산모와

배우자의반응이다르다는점은매우흥미롭고주의깊은고

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엄마부재상황에서의 울음소

리는엄마의목소리는들리지만모습이보이지않을때출현

된 울음소리이다. 이 소리는 음향학적으로 다른 상황에서의

울음소리보다 발성시간이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26,

28], Kim은 엄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아기 불안감이

Table 8. 
Emotional perception and extraversion/intraversion (N =210)

Extraversion/Intraversion:
E/I

Female Male
E 

n = 19
I 

n = 19 t df E 
n = 12

I 
n = 11 t df

Pain 2.60 (.68) 3.03 (.33) – 2.48* 36 2.78 (.44) 2.88 (.60) .37 21
Hunger 1.96 (.56) 2.23 (.32) – 1.85 36 2.11 (.30) 2.20 (.33) .83 21

Mothers absence 2.35 (.73) 2.64 (.39) – 1.53 36 2.43 (.51) 2.53 (.60) .71 21
Total 2.30 (.61) 2.63 (.29) – 2.15* 36 2.44 (.38) 2.54 (.47) – .54 21

*p < .05

Table 9. 
Emotional perception and neuroticism (N = 210)

Neuroticism
Female Male

High 
n = 22

Low 
n = 18 t df High 

n = 9
Low 

n = 15 t df

Pain 3.10 (.44) 2.79 (.56) 1.98 38 2.60 (.57) 2.61 (.55) -.08 22
Hunger 2.20 (.55) 2.34 (.49) -.87 38 2.15 (.44) 2.02 (.50) .63 22

Mothers Absence 2.67 (.61) 2.75 (.73) -.36 38 2.52 (.56) 2.38 (.63) .55 22
Total 2.66 (.46) 2.63 (.57) .19 38 2.42 (.50) 2.34 (.51) .3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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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엄마를 불쾌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해석을하고있다[26, 28]. Newman은포유류의새끼울

음소리와 아의울음소리는소리의발성이라는문맥에서구

조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포유류의 새끼가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성하는 소리

“isolation call”은긴발성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다[36]. 엄

마부재상황에서의 울음소리가 포유류의 isolation call과 유

사한 의미를 지녔는지 아닌지 본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아울음소리가운데에는임산모와배우자의정서적지

각에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울음소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

다는점에서이번연구결과의커다란의의로판단되어진다.

셋째, 울음소리에대한양육자의정서적지각은양육자의

인성특성에따라차이를보 다. 즉외향적인양육자가내향

적인 양육자보다 울음소리의 정서적 지각이 유의하게 낮았

다. 즉 내향적인 임산모가 외향적인 임산모보다 울음소리를

더 불쾌하게 지각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산모의 신경증

성특성에따른울음소리지각에는차이가없었으며배우자

의경우는내외향성정도나신경증성등인성특성에따른울

음소리의정서적반응에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Eysenck Personalilty Questionnaire (EPQ)의내외향성

은 정서변화의 정도와 각성수준과 관련되어 설명된다[31].

즉 외향적인 사람은 정서변화나 각성수준이 낮아 예민하지

않으며자신의정서를적극적으로조절하려한다. 반대로내

향적인 사람은 정서변화의 정도나 각성수준이 높아 외부자

극에민감하고자극을수용하기까지시간을필요로한다[14,

33]. 즉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임산모는 아기울음소리에 보

다적극적으로대응하려는심리적기재로인해내향적성향

의임산모보다울음소리를불쾌하게생각하지않은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향적 성향의 임산모는 다른 상황에서의

울음소리보다아픔상황에서의울음소리에유의하게불쾌하

다고 평가하 다. 앞에서도 지적하 듯이 아픔상황 울음소

리는 음향학적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보이는 울음소리보다

듣는이의주의를환기시키고긴급함을느끼게하는가하면

불쾌한 정서반응과의 관련성을 보인다. 아픔상황에서의 울

음소리가가진이러한음향학적특징이내향적성향의임산

모를자극한것으로이해된다. 

끝으로본연구의제한점을살펴보고이를근거로후속연

구를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임산모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다.

따라서이들의울음소리에대한정서적지각정도를판단할

기준이 임산모와 배우자 간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실제 임

산모의생리적변화나부모됨과같은인식의변화가울음소

리지각에어느정도 향을미쳤는지에관한검토는이루어

지지못했다. 또한조사당시대상자들이보인정서적지각

정도가 실제 육아장면에서는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양육행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고찰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아기울음소리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울음소리가 실제 양육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울음

소리지각에 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측면에서의검토가

이루어진다면육아지원에있어서더큰의미를가질수있으

리라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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